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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2021년 기준 1.1%에 지나지 않으며, 증가하는 국내 수요에 대응한 밀생산량 증가를 위해서는 밀 이모

작을 통한 경지이용률 제고가 필요하다. 우리나라의 밀 이모작은 대부분 전남, 전북, 경남지역 위주에서 하작물로 벼를 재배한 

후 밀을 심는 체계이다. 그 외 하작물로는 국내 시험과제 수행으로 콩, 옥수수 등과 밀이 작기연결성이 우수함이 규명된 바 있

다. 빵용 밀 수요 증진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수한 경질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하작물에 따라 밀 품질이 어떻게 변화하

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. 따라서 본 시험을 통해 하작물에 따른 토양환경변화와 밀 품질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수

한 품질의 밀을 생산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우수 작부체계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.

[재료 및 방법]

시험은 경남 밀양시의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답작포장에서 수행되었다. 밀-벼, 밀-콩, 밀-옥수수의 3가지 작부체계를 실

시하였고, 밀 품종은 금강과 조경, 벼는 해담쌀, 콩은 대찬, 옥수수는 광평옥을 사용하였다. 각 작물 시비 등의 재배관리는 표준

재배법을 따랐다. 토양 화학성은 오거로 토양을 채취하여 수행하였으며, pH, 유기물함량, 양이온함량 등을 조사하였고, 물리

성은 코어로 토양을 채취하여 중량수분함량 등을 측정하였다. 밀 품질은 단백질 함량, 회분 함량, 건부율 등을 조사하였다. 시

험결과는 SAS enterprise 7.1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원분산분석 및 DUNCAN 방법으로 95% 신뢰도로 통계 분석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작부체계에 의한 밀의 생육기 및 수량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, 밀의 품질 면에서는 하작물로 콩을 심은 밀이 단백질함량과 

최고･최저･종결 점도에서 경질밀로서 유의한 우수 특성을 보였다. 토양 화학성 분석한 결과 1년차에는 인산, 2년차에는 인산

과 칼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. 인산의 감소는 콩 재배 전후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, 그 후는 벼, 옥수수 순이었다. 칼슘 

증가는 옥수수의 재배 전후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, 그 후는 벼, 콩 재배 전후 순이었다. 토양 물리성은 중량수분함량이 차

이가 유의하였으며, 벼를 심었을 때 콩을 심었을 때와 비교하여 공극의 약 20% 가량이 기상보다 액상으로 채워졌다. 하작물 

생육 및 작기연결성은 조생종 벼인 해담쌀은 수량 및 연결성이 우수하였고, 중만생종인 대찬은 수량은 우수하였으나 수확이 

늦어질경우 밀 적기파종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었다. 중만생종 옥수수 광평옥은 옥수수 파종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병해

충 피해나 태풍 피해가 우려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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